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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필리피서 3: 20-21 

 

마리아 지그프리다 수녀는 키어헬렌에서 하인리히와 멕틸데 뢸링의 다섯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자영업 배관공이자 난방 기술자였기에 아이들은 견습생들과, 견습기를 마친 직원들이 있는 큰 

가정에서 생활하며 어린 나이부터 집안일과 아버지의 회사를 돕는 법을 배웠다.  

키어헬렌에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다닌 다음, 안나는 가사 일을 하며 어머니를 도왔다. 같은 시기에 

농업 직업학교에 다녔지만 심한 폭격과 전쟁의 혼란으로 인해 과정을 마치지는 못했다.  

키어헬렌에 있는 한 공무원의 가정에서 국가 사회주의가 명시한 1년간의 의무 봉사 활동을 마치고 나서는 

병든 어머니 대신 살림을 돌보았고, 눈먼 언니를 정기적으로 직장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뒤스부르그-슈펠도르프와 아헨의 빈첸차임에서 안나는 가정 관리 기술 습득을 마쳤는데, 그곳이 바로 

노틀담 수녀들을 만난 곳이기도 했다. 안나는 수녀들의 삶의 방식과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투신에 

강하게 끌렸으며 노틀담 수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느껴 8월 15일, 뮬하우젠에서 

수도 양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 수도분원의 주방에서 사도직을 하고 겔던에서 가정 관리 교육을 마친 다음, 마리아 지그프리다 

수녀는 1967년에 보세낙으로 파견되어 양로원인 게슈비스터-루이스 하우스에서 1984년까지 주방을 

돌보았다. 수녀는 거주 노인들, 수녀들, 방문객들을 위해 매일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건강하고 다양한 

영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자신의 견습생들에게 유익하고 탄탄한 지식을 가르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수녀는 여러 해 동안 뒤렌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가정 경제 

시험기간 동안 시험 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했다.  

1984년부터 1997년, 본에 있는 하우스 체칠리아가 폐쇄될 때까지 지그프리다 수녀는 주방 담당으로 

지냈고, 그 이후 본의 하우스 마리아 아인지델른으로 이동하여 신체적 힘이 허락하는 만큼 메인 주방에서 

보조로 일했다.  

2007년에는 심부전증과 다른 노환 때문에 뮬하우젠 살루스로 이전해왔다. 마리아 지그프리다 수녀는 

사교적이고 마음이 넓었으며 사회복지 사업과 수녀들이 제공하는 활동들을 아주 좋아했다. 날씨가 좋으면 

살루스와 수녀원 주변의 공원 산책도 즐겼다. 수녀는 언제나 가족들과 가깝게 연락을 유지하며 지냈고 

눈먼 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휴가를 보내곤 했다.  

2014년 12월 13일 이른 아침, 하느님께서는 수녀의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녀의 

희망을 참으로 예기치 않게 이루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필리피서 3장 20-21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리아 지그프리다 수녀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